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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연속시간 생존분석을 활용한 청소년의 최초 지위비행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윤홍주
춘천교육대학교 교육학과

Discrete-Time Survival Analysis of the Determinants of the Onset of 
Adolescents’ Status Delinquency

Hongju Yun
Department of Education, Chuncheo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요  약  본 연구는 청소년의 최초 지위비행 발생시점을 비연속 생존분석을 통해 규명하고, 최초 지위비행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은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orean Children & Youth Panel Survey)의 중1패
널 5개년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분석 대상 학생 수는 2,277명(남학생 1,126명, 여학생 1,151명)이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조 지위비행 발생에 대한 위험확률은 중2때 16.6%로 가장 높았으며, 중3때는 다소 감소하였으나
전반적으로 학년이 높아지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둘째, 우울, 공격성과 같은 청소년의 심리, 정서 요인이 최초 지
위비행 시점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다. 셋째, 부모의 부정적 양육방식인 학대는 비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반면 방임은
유의하지 않았다. 넷째, 청소년 주변의 비행친구는 최초 지위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었다. 다섯째, 학교요인 
중 학습활동 적응, 학교규칙 적응, 교우관계 적응은 지위비행에 영향을 미친 반면 교사관계 적응은 유의하지 않았다. 
청소년의 최초 지위비행에 대한 발생시점과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청소년의 지위비행 예방을 위해 초기 개입이 중요하
며, 따라서 이에 대한 적절한 교육과 지원이 필요하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onset of adolescent delinquency through discrete-time survival 
analysis. Our analysis used data obtained from the Korean Children & Youth Panel Survey, and included
2,277 middle school students. The main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hazard probability for
the occurrence of delinquency was the highest at 16.6% in the second year of middle school, slightly 
decreased in the third year of middle school, but continued to increase as the overall grade increased. 
Second, adolescent psychological and emotional factors have significantly affected the onset of 
delinquency. Third, negative parenting methods had a significant impact on delinquency, but neglect was
not significant. Fourth, having delinquent friends was an important factor affecting the status of 
delinquency. Fifth, among the school factors, adjustment of learning activities, adjustment of school 
rules, and adjustment of friendship relations influenced the status of delinquency, while the adjustment 
of teacher relations was not significant. As early intervention is important to prevent juvenile 
delinquency, education and support for establishing healthy relationships are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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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성인이 되기 위해 청소년이 수행해야 할 발달과업이 

있지만 동시에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행동에 제약을 받
으며 그 시기를 보낸다[1]. 청소년기는 이상과 현실 사이
에서 갈등, 혼돈을 겪기도 하고, 복잡다기한 감정과 정체
성의 혼란을 겪는 시기이기도 하다[2]. 이러한 불완전한 
상황에서 일부 청소년은 일탈과 비행, 심지어 범죄를 행
하기도 한다. 청소년 인구가 감소하면서 청소년 범죄자의 
비중은 2009년 4.5%에서 2018년 3.8%로 10년 전에 비
해 감소하였다. 그러나 줄어들던 범죄의 비중은 2015년 
이후 다시 증가하고 있으며[3], 최근 10년 간 폭행은 4.1배, 
사기는 1.8배 증가하는 등 일부 범죄는 급증하였다[4]. 

사회에는 사회구성원들이 따라야 할 행동 기준인 사회
규범이 존재하고, 사회규범의 위반을 일탈행동이라 한다. 
청소년 비행은 청소년에게 기대되는 사회 규범에서 벗어
난 일탈행동을 말한다[5]. ‘어른에게 인사하기’와 같은 사
회규범을 어길 때는 꾸중이나 나무람으로 끝나기도 하지
만 강도, 폭행과 같이 범죄에 해당하여 처벌이 내려지는 
사회규범 위반도 있다. 이처럼 사회규범을 벗어난 일탈행
동은 범죄보다 넓은 개념으로 법규범 위반을 포함하여 
사회구성원이 따라야 할 행동 기준을 위반하는 행위를 
총칭한다[6]. 청소년 비행이란 윤리적, 도덕적, 사회적, 
법률적 측면에서 청소년기에 일어나는 잘못된 행동으로 
좁은 의미로는 범죄 행위에 국한되지만, 넓은 의미로는 
청소년이라는 사회적 지위 때문에 일탈행동으로 간주되는 
음주, 흡연, 가출, 무단결석, 놀리기 등을 지칭한다[7-9].

본 연구는 범죄행위로 볼 수는 없지만 청소년이라는 
사회적 지위에서는 일탈행동으로 간주되는 지위비행을 
대상으로 한다. 사람들은 청소년 비행 문제를 사회적 문
제라고 생각하지만 음주, 흡연, 무단결석 등 일부 비행행
위의 경우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시
되기도 한다. 그러나 청소년 범죄의 대부분이 이러한 가
벼운 지위비행에서 시작되고, 또 지위비행 경험이 많은 
청소년일수록 성인이 된 후 범죄와 같은 중비행으로 이
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지위비행 문제를 결코 가
볍지 않다[1, 10, 57].

청소년 지위비행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우울, 
자아존중감, 사회적 위축, 분노, 공격성과 같은 심리적 요
인과 비행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가 가장 일반적이다[13, 
19, 20, 25, 26, 31, 58-59]. 청소년 지위비행과 부모 및 
가족 간 관계요인에 대한 연구도 다수 존재하는데, 부모

의 긍정적 양육태도 뿐 아니라 방임, 학대와 같은 부정적 
양육태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 등를 중심으로 분석한 연
구들이다[16, 28, 30, 41, 61-63]. 가정요인 이외에도 학
교요인이나 사회자본, 비행친구의 영향과 같이 사회적 관
계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도 하며[6-7, 10 27 
53 56], 최근에는 사이버비행에 대한 연구도 증가하고 
있다[12, 45, 52]. 이외에도 학년, 성별 등 개인의 속성에 
주목하여 집단 간 비행의 차이에 초점을 두거나[35, 54, 
64, 66, 68], 시간의 흐름에 따라 비행의 패턴을 분석한 
종단연구도 증가하는 추세이다[29, 55, 67].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는 개인요인, 가정요
인, 학교요인으로 영향요인을 정리하였다[1, 6, 9, 
11-12, 14, 16, 19, 20, 28]. 먼저 개인적 요인으로 성
별, 우울, 공격성, 자아존중감, 사회적 위축, 자기통제력, 
낙관주의 등 개인의 심리 및 성격 특성이 있다[12-15]. 
가정요인에는 가구소득, 부모의 학력과 같은 가정배경 뿐 
아니라 의사소통,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와의 유대관계 
등이 포함된다[16-17]. 학교요인에는 대체로 친구관계, 
학교적응, 교육환경 등이 포함된다[14, 18-21]. 학교적
응은 학교생활 전반에 걸쳐 적극적으로 학교수업에 참여
하며 학교규칙을 준수하고 친구 및 교사와 원만한 관계
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성장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학
교환경과 능동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것을 뜻한다[22].

그동안 청소년 비행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어떤 특정
한 시점을 기준으로 이루어진 횡단연구로서 비행 영향요
인이 비행행위보다 먼저 발생했다는 시간적 선행을 담보
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뿐만 아니라 비행이 일어나는 
시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비행이 일어나는 시점에 관심을 갖는 것은 비행 발생 여
부와 더불어 비행이 발생한다면 언제 발생하는지, 비행이 
발생한 시점에 비행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
인지를 규명하는데 연구의 초점을 둔다는 뜻이다. 이에 
본 연구는 청소년의 최초 지위비행 발생시점을 비연속 
생존분석을 통해 규명하고, 최초 지위비행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1.2 연구 문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특정한 시기에 청소년이 처음으로 지위

비행을 행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
<연구문제 2> 개인, 가정, 학교요인이 청소년의 최초 

지위비행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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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2.1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orean Children 

& Youth Panel Survey)의 중1패널 자료를 활용하였으
며, 분석대상 기간은 중2~고3까지 5개년(2012~2016)
이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는 전국의 중학생과 보호
자를 대상으로 다단계층화집락추출법(multi-stage stratified 
cluster sampling)을 이용하여 표본을 추출한 자료이며, 
본 연구의 분석대상 학생 수는 총 2,277명이다. 

2.2 기술 통계 및 측정 도구
분석변수의 기술통계는 Table 1과 같으며, 종속변수

인 지위비행의 경우 지위비행 경험이 있는 학생의 비율
은 13.5%이다. 

Variables N Min. Max. Mean S.D
Status Delinquency 8,305 0 1 0.135 0.342

Gender(male=1) 8,305 0 1 0.463 0.499
Region 8,095 1 3 1.208 0.532

Satisfaction with Grades 8,305 1 4 2.300 0.776
Satisfaction with Life 8,305 0 4 2.836 0.621

Household Income 8,218 0 40,000 4,444 2,709
Parent Education Level 8,305 0 5 2.857 0.984

Neglect 8,305 0 4 1.860 0.534
Abuse 8,305 0 4 1.711 0.665

Number of Delinquent Peers 8,305 0 330 4.211 13.131
Adjustment of Learning 8,305 1 4 2.784 0.505

Adjustment of Rules 8,305 1 4 2.937 0.510
Adjustment of Friend Relations 8,305 2 4 3.094 0.388
Adjustment of Teacher Relations 8,305 1 4 2.885 0.605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of Variables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는 다음과 같다. 삶의 만
족도 검사는 청소년발달 종합지표 조사에서 개발한 측정
도구를 활용하였으며, ‘나는 사는게 즐겁다’, ‘나는 걱정거
리가 별로 없다’, ‘나는 내 삶이 행복하다’의 3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68].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2차 α=.870, 3차 
α=.818, 4차 α=.775, 5차 α=.775, 6차 α=.824이었다. 

부모의 양육방식은 허묘연[69], 김세원[70]의 아동학
대 문항 중 일부를 참고로 하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서 작성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부모방임과 학대문항은 4
점 리커트 척도의 각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방임 관
련 문항의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2차  α=.772,  3차 α
=.752, 4차 α=.722, 5차 α=.696, 6차 α=.693이며, 학대 

관련 문항의 경우 2차  α=.848,  3차 α=.858, 4차 α
=.856, 5차 α=.817, 6차 α=.875이었다. 

학교생활적응 검사 도구는 민병수[71]가 제작한 학교
생활적응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학습활동, 학교규칙, 교
우관계, 교사관계의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하
위요인은 4점 리커트 척도의 5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위 영역에 대한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다음과 같
다. 학습활동의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2차  α=.702,  3차 
α=.724, 4차 α=.758, 5차 α=.769, 6차 α=.785이며, 학
교규칙은 2차  α=.788,  3차 α=.782, 4차 α=.767, 5차 
α=.747, 6차 α=.775이었다. 교우관계의 내적일관성 신
뢰도는 2차  α=.534,  3차 α=.534, 4차 α=.640, 5차 α
=.620, 6차 α=.655이며, 교사관계의 경우 2차  α=.837,  
3차 α=.841, 4차 α=.803, 5차 α=.798, 6차 α=.843이었다. 

2.3 연구 방법
연구방법은 비연속시간 생존분석(Discrete-Time 

Survival Analysis)을 활용하여 청소년의 최초의 지위비
행 발생 시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생존분석은 
사건의 발생 여부와 사건 발생 시점을 예측하고 설명하
는 데 유용한 통계방법이다[23]. 사건의 발생은 양적인 
변화가 아닌 결혼, 취직, 출생, 실직 등과 같이 사건이 특
정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바뀌는 질적인 변화를 의미한
다. 본 연구의 관심인 청소년의 지위비행 발생은 양적인 
변화가 아닌 질적인 변화이며, 학년을 기준으로 측정된 
연속시간이 아닌 비연속시간 자료이다. Singer 등은 비
연속시간 생존분석의 방법으로 로짓(logit) 모형분석을 
제안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이와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
였다[24]. 비연속시간 생존분석은 특정한 기간(time 
period) 에서 개인 에게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위험
(hazard)으로 정의하고, 이를 종속변수로 사용한다. 위험
확률( 은 특정 기간   이전에 개인 가 사건을 경

험하지 않은 경우, 그 개인이 기간 에 사건을 경험할 조
건부 확률(conditional probability)이며,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Pr   ≥  (1)

이를 선형함수 형태인 로짓모형으로 나타내면 기저모
형(Baseline hazard model)은 식(2), 독립변수를 투입
한 조건모형(Conditional hazard model)은 식(3)과 같
이 표현된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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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

  ⋯
(3)

여기서, 는 시간더미 벡터, 는 조건변수 벡터

최초 지위비행 경험을 사건(event)라 할 때, 지위비행
이 발생할 위험확률(hazard,  은 다음과 같은 식
(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p







exp






(4)

기저모형의 경우 최초 지위비행 발생시점을 중2부터 
고3까지 절편을 투입하지 않고 시간더미 변수만을 투입
한 모형이며, 조건모형에서는 개인요인, 가정요인, 학교
요인 변수를 추가로 투입한 모형이다.

3. 연구결과

3.1 최초 지위비행 발생시점
본 연구의 일차적 관심은 학생들이 언제 처음으로 지

위비행을 하는 지이다. Table 2는 최초 지위비행 발생시
점에 대한 생존분석 결과이다. 지위비행에 대한 위험확률
을 보면 중2 때 16.6%로 가장 높고, 중3 때 9.6%로 크게 
낮아진다. 이후 고등학생이 되면서 위험확률은 다시 높아
지기 시작하여 고3 때는 16.4%까지 증가한다. 위험확률
은 특정 기간 이전에 사건을 경험하지 않은 개인이 특정 
기간에 사건을 경험할 조건부 확률이다. 따라서 중2 때 
위험확률이 16.6%라는 의미는 중2 때까지 지위비행을 
하지 않은 학생이 중2가 되면서 지위비행을 할 확률이 
16.6%라는 의미이다. 

Grade
Frequency Hazard 

Function
Survival 
Function Odds

logit 
h( )

Numbe
r Event Censo

red
All 8,305 　

Middl
e

2nd 8,305 379 1,898 0.166 0.954 0.200 -1.611
3rd 6,028 182 1,707 0.096 0.926 0.107 -2.238

High
1st 4,139 191 1,387 0.121 0.883 0.138 -1.983
2nd 2,561 178 1,195 0.130 0.822 0.149 -1.904
3rd 1,188 195 993 0.164 0.687 0.196 -1.628

Table 2. Results of the Onset of Status Delinquency

Fig. 1은 성별에 따른 최초 지위비행의 위험확률의 변
화를 나타낸 것이다.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의 위험확률이 
모든 학년에서 높았으며 두 집단 간 승산비의 비례성
(proportional odds) 가정도 충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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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Gender Hazard Probability of Delinquency

Fig. 2는 지위비행에 대한 생존곡선을 성별에 따라 나
타낸 것이다. 생존곡선은 해당 시기까지 사건이 발생하지 
않은 비율, 즉 지위비행을 하지 않은 학생의 비율을 나타
낸다. 모든 학년에서 여학생의 생존율이 남학생에 비해 
높았으며, 생존곡선도 완만하게 감소하였다. 반면 남학생
의 생존곡선은 상대적으로 가파르게 하향하고 있는데, 이
는 학년이 높아지면서 지위비행을 하는 비율이 여학생에 
비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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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Gender Survival Curve of Delinquency

3.2 최초 지위비행 발생시점에 대한 영향요인
Table 3은 개인요인, 가정요인, 학교요인 등 독립변수

를 투입한 조건모형의 분석결과이다. 
먼저, 개인요인을 살펴보면 성별, 공격성, 사회적 위

축, 우울은 유의한 반면 거주지역, 학업성적과 삶의 만족
도는 유의하지 않았다. 남학생의 경우 여학생에 비해 지
위비행 가능성이 약2.2배 높았으며, 공격성과 우울 역시 
지위비행의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었다. 공격성과 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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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oefficient S.E Odds 
Ratio

Pe
rs
on
all

Gender(male=1) 0.789*** 0.077 2.201

Region
Eup -0.024 0.124 0.976

Myeon -0.002 0.145 0.998
Satisfaction with Grades -0.035 0.047 0.966

Satisfaction with Life 0.003 0.064 1.003
Aggressiveness 0.403*** 0.078 1.496
Social Atrophy -0.281*** 0.062 0.755

Depression 0.310*** 0.088 1.363

Fa
mi
ly

Household Income -0.047 0.042 0.954
Parent Education Level -0.152*** 0.038 0.859

Parenting
Method

Neglect -0.069 0.072 0.933
Abuse 0.111* 0.055 1.117

Sc
ho
ol

Number of Delinquent Peers 0.032*** 0.003 1.033

School 
Adjustment

Learning -0.634*** 0.083 0.530
Rules -0.437*** 0.081 0.646

Friend Relations 0.667*** 0.110 1.948
Teacher Relations -0.047 0.067 0.954
d_2 -1.472** 0.541 0.229
d_3 -2.157*** 0.553 0.116
d_4 -1.670** 0.549 0.188
d_5 -1.450** 0.548 0.235
d_6 -1.192* 0.554 0.304

Table 3. Conditional Model with Independent 
Variables

의 점수가 1점 더 높은 경우 지위비행의 가능성은 각각 
1.5배. 1.4배 더 높았다. 반면 사회적 위축은 지위비행에 
부적인 영향으로 작용하였다. 사회적 위축이란 주변 사람
과의 적절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움츠러드는 것으로 
외부 환경으로부터 부정적인 평가와 고립, 거부와 무시 
등을 경험할 때 주로 나타난다[25]. 본 연구의 결과는 사
회적 위축이 심할수록 지위비행의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였으며[26-27], 사회적 위축은 
비행 유발 요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비행피해를 높이는 
요인일 가능성이 높다[28]. 공격성과 우울이 비행에 정적
인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 결과 역시 선행연구와 일치하
였다[26-27, 29-31].

가정요인에서는 부모학력의 평균과 부모의 양육방식 
중 학대가 유의하였다. 즉 가정의 경제적 수준을 나타내
는 가구소득보다는 문화자본의 성격이 강한 부모의 학력
이 지위비행을 낮추는데 유의하였으며, 부모의 양육방식
에서는 방임은 유의하지 않은 반면 학대는 정적으로 유
의하였다. 

학교요인에서는 지위비행경험 친구수와 학습활동 적
응, 학교규칙 적응, 교우관계 적응이 유의하였다. 반면 교
사관계 적응은 비행에 대한 영향요인으로 유의하지 않았

다. 즉 주변에 지위비행을 경험한 친구가 많을수록 위험
확률은 높아지는 반면, 학습활동, 학교규칙에 대한 적응
도는 낮을수록 위험확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반면 교우관계 적응이 높을수록 지위비행에 대한 위험확
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최초 지위비행 발생시점과 그
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사건의 발생시점과 
사건발생의 예측요소를 분석하기 위해 생존분석을 활용
하였으며, 분석결과를 토대로 논의 및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최초 지위비행 발생에 대한 위험확률은 중3때 
다소 감소하였으나 전반적으로 학년이 올라가면서 지속
적으로 증가하였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청소년의 비행이 
증가하다는 점은 그동안 여러 연구에서 제시되었다
[32-34]. 그러나 이들 연구는 최초 비행경험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비행발생 여부 또는 빈도라는 점에서 
본 연구와 차이가 있다. 청소년 비행에서 문제행동의 최
초 발생시점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최초 문제행동의 
발생시점이 빠를수록 이후 더 심각한 문제로 전개되기 
때문이다[35-36]. 또한 청소년 비행의 발생시기, 원인, 
형태 등은 다양하지만 비행발생에 대한 초기 개입이 장
차 비행을 방지하는 데 중요하며, 특히 나이가 어릴수록 
그 효과가 크다[37]. 분석결과 최초 지위비행은 중2때 급
격하게 증가하다가 중3때 다소 감소하지만 고1 이후 다
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비행문제에서 초
기 개입이 중요한 만큼 초등학교 고학년 또는 중학교 입
학 후 지위비행 예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육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둘째, 우울, 공격성과 같은 청소년의 심리, 정서 요인
이 최초 지위비행 시점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다. 일반
적으로 우울은 비행을 예측하는 강력한 요인 중 하나이
며[38], 우울 수준이 높은 청소년이 반사회적 행동을 보
이는 경우가 많다[39]. 청소년의 우울과 비행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안정성을 띠는 지속적인 현상이며, 따라서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에 대한 조기 발견 및 개입이 필요
하다[31]. 우울과 더불어 공격성 역시 약물사용이나 범죄
와 같은 비행행동과 밀접하게 관련된다는 점은 여러 연
구에서 확인되었다[40-42]. 청소년의 비행이 우울이나 
공격성과 같은 심리, 정서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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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문제에 대한 개입에서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평가와 
개입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학
교를 통한 행동적, 정서적 개입이 중요한데, 미국 청소년 
발달에 관한 종단(4-H Study of Positive Youth 
Development)연구에서도 학교의 행동·정서적 개입이 
청소년 비행을 매우 유의하게 낮추었으며[43], 이러한 점
에서 학교와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관여가 요구된다.

셋째, 부모의 부정적 양육방식인 학대는 청소년의 비
행행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가정의 학대 방지 
및 예방책 마련이 필요하다. 부모의 학대는 자녀의 비행
확률을 직접 높일 뿐 아니라 공격성을 증가시키고, 공격
성이 다시 비행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기도 한
다[12, 44-45]. 우선 자녀 양육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태도 등에 관한 부모교육을 확대하고, 부모와의 애착은 
비행의 가능성을 낮추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46-48] 
부모와 자녀의 관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
공할 필요가 있다. 이와 동시에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
서 보내는 청소년을 위해 교사가 세심한 관찰을 통해 학
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전문 상담 등을 통해 적절하게 개
입할 필요가 있으며, 외부 전문기관과의 유기적 협조를 
통하여 학대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안전망을 폭넓게 
구축하여야 한다.

넷째, 청소년 주변의 비행친구는 최초 지위비행에 영
향을 미지는 중요한 요인이었다. 청소년 비행에서 친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은 대부분의 비행이론에서 인정하
는 바이다[49]. 청소년의 행동에 친구의 영향은 그 어느 
때보다 크며, 반사회적 행동 또는 비행의 경우도 마찬가
지이다[50-51]. 청소년은 또래 무리에 속하고자 하거나 
또래 사이에 유행을 따르려는 성향, 즉 동조성이 강하다. 
이 과정에서 개인은 집단의 공유된 규범에 동조하도록 
압력을 받는다. 이러한 동조성은 규범이 개인의 신념과 
일치할 때 뿐 아니라 일치하지 않을 때도 집단의 압력에 
의해 집단행동에 따르도록 영향을 미치며, 반사회적인 행
위 같은 부정적 행위에도 영향을 준다[52]. 특히 지위비
행의 경우 비행친구가 비행에 선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53]. 따라서 비행을 줄이기 위해서는 또래 관계를 
비행과 같은 부정적 행위로 형성하기보다는 긍정적 행위
와 접촉을 통해 또래 관계와 동조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건전한 또래 문화를 조성하고, 스포츠, 여가 등을 통해 긍
정적인 방향으로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학교요인 중 학습활동 적응, 학교규칙 적응, 
교우관계 적응 등 학교적응 요인은 지위비행에 영향을 

주는 주된 요인이었다. 청소년 비행에 대한 학교적응의 
영향을 분석한 선행 연구에서도 학교적응이 낮을수록 비
행의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1, 19-20, 54-55].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학교생활에 의미를 갖지 못하
고, 이로 인한 심리적 박탈감을 음주, 흡연, 가출과 같은 
비행으로 보상받으려 하는 경향이 있다[56]. 그러나 학교
적응과 비행 간의 관계를 분석한 많은 연구에서 학교적
응을 세밀하게 구분하지 않은 반면, 본 연구에서는 학교
적응을 학습활동, 학교규칙, 교우관계, 교사관계 등 네 가
지 하위요소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학습활동, 
학급규칙은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교우관계는 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은 비행친구
도 교우관계로 생각하거나 교우관계가 좋을 때 함께 비
행을 저지르기 때문에[20] 교우관계 적응이 지위비행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교우관계
가 비행에 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결과는 학교에서 학생 
간의 올바른 교우관계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 교사들의 
또래관계 지원과 상담을 통해 건전한 교우관계 정립을 
도울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생존분석 모형을 통해 청소년의 지위비
행 최초 발생시점에 대한 영향 요인을 분석하였으나 잠
재성장 모형을 활용하여 종단적으로 변화패턴을 분석하
거나, 잠재계층 또는 잠재프로파일 모형을 활용하여 지위
비행을 보다 세밀하게 유형화하여 영향을 분석하는 후속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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